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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 서울』의 서지 작업

(1968~1969년 발행분의 목차)

1유춘동*

『선데이 서울』은 1968년 9월 22일에 창간하여, 1991년 

12월 29일 제1192호를 마지막 호로 폐간된 한국의 대표적인 

성인용 주간지(週刊誌)이다.1 

이 잡지는 판매를 개시하자마자 두 시간 만에 발행했던 

6만부가 모두 매진(賣盡) 되었다는 경이적인 기록을 갖고 있

다. 그리고 이 잡지의 흥행으로 인하여 잡지를 발행했던 서

울신문사는 그동안의 만성적인 적자를 단번에 만회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도 전한다. 이처럼 당대인들에게 『선데이 

서울』은 많은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이 잡지의 평가는 늘 혹독했다. 창간호부터 폐간

될 때까지, 그리고 폐간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데이 서울』은 한국의 대표적인 

황색잡지(黃色雜誌), 한국의 ‘선정, 음란, 외설’의 대명사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가장 단적으로 『선데이 서울』의 영향력을 말하자면 이 잡지의 발행으로 당대 주간지의 

여러 지각 변화가 일어났다. 이 잡지와 비슷한 선정적인 잡지가 여럿 출현했고, 여러 잡지는 

경쟁적으로 보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 잡지사가 경쟁했다. 그 결과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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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선데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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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더 이상 유용하고 다양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원천(源泉)’이 아니라 언제

든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값싼 싸구려 소비재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다. 

이처럼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던 『선데이 서울』이 최근 일반 대중이나 연구

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이 잡지에 실린 1970~80년대 대중문화의 다양한 면모가 사료(史

料)로서 그 가능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을 읽어 보고자하는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많다. 그러나 이 잡지는 왜곡된 평가로 인해 현재 온전하게 남아있지 않다. 잡지의 

목차를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서비스하고 있지만 결호(缺號)가 있고 오류가 

있다. 아울러 완질(完帙)을 소장하고 있지 않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관심을 갖고 있으나 쉽게 볼 수 없는 기이한 잡지, 1970년대와 

80년대 대중문화의 전설적인 아이콘(Icon)으로 남아있는 『선데이 서울』의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서지 작업이 1차로 제기된다. 『선데이 서울』을 읽어보면 이 잡지가 처음부터 선정, 

음란, 외설을 표방했던 것은 아니다. 창간사를 통해 잡지의 유익성을 논했고, 창간호부터 

많은 일반인 여성을 등장시켜 우리 주변의 새로운 대중잡지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다가 

이러한 건전성은 선정성, 음란성, 외설성을 지닌 잡지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제 그 전설의  

『선데이 서울』의 연구를 위해 지난한 서지 작업부터 시작하기로 한다. 

1968년 선데이 서울 [14권]
2

 

<1968년 9월 22일(제1권 제1호) ~ 1968년 12월 22일(제1권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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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러두기: ①이 작업은 간행본의 목차와 실제 간행본을 대조하며 작성한 것이다. ②목차는 한자-한글 순서로 

되어 있다. 이것은 간행본의 표기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③시작 부분에 간행 일자, 대표 표제, 표지 

사진을 차례대로 수록했다. ④목차에서 1회분이 빠져 있다. 현재 이 본은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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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을 읽으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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